
대정은 척박한 땅, 모슬포에 위치한 이곳은 원
주민들조차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여겼던 곳
이다. 모슬포에 위치한 화진포는 추사의 무사안녕
을 기원해 초의의 상상으로 그린〈제주화북진도〉
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항구이다. 모슬포를 거쳐
대정에 도착한 추사. 그는 제주 적거지에서 초의
가 오기를 기다렸던 듯하다. 대정에서 2년을 지낸
후, 초의에게 보낸 편지에는 초의차를 극찬한 대
목이 눈에 띤다. 〈〈완당전집〉〉〈여초의〉17신에 수
록된 이 편지는〈〈벽해타운첩〉〉에 친필본 편지가
수록되었기에 1842년 10월6일에 쓴 것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의의 편지를 얻는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아
득히 먼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오기를 바라겠습
니까. (그대는)스스로 대승법문으로써 세속에 걸
림이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것을 범부의 안목으로
본다면 어찌하여 대승이 장벽이나 와력에 얽혀
이리저리 분주하여 그 상황을 떨쳐 버리지 못합
니까. 다시 그대는 나 같은 범부에게 와서 금강저
(갏剛杵)를 맞아야 일과(一果)를 얻을 것입니다.
나의 상황은 목석같을 뿐입니다. 그대가 보내준
차는 과연 가품입니다. 능히 다삼매(茶三昧)를 꿰
뚫으셨군요. 글씨는 본래 세월을 다해도 (글씨를)
완성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쉽게 맨 손으
로 용 잡는 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이든
그대가 (제주도로)와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
다. 이만 줄입니다. 임진(1842)년 10월 6일
得見草衣一書亦幸 安望其越層溟遠걐也 自?以

大乘法門而以此凡眼觀之 걒有大乘之爲墻壁瓦礫
所纏 東奔西?無以擺際也 且須函 就我凡夫一下 갏
剛始可進 得一果耳 此狀石木而已 굮包果是佳製

有能透到굮三昧也 書本是窮日月而難了者也 何以
易就如赤手捕괟 無걩幾時 師須入걐 自取去可耳
不宣
이 편지는 초의에게 보낸 추사의 답신 편지이

다. 제주도를 방문하려는 초의의 계획이 여러 차
례 추사에게 전해진 듯. 바다를 건너 제주에 온다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를 리 없는 추사였
기에“편지를 얻는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아득히
먼 바다를 건너 멀리까지 오기를 바라느냐”고 말
한 것이다. 
그의 속내야 얼마나 초의를 만나고 싶었을까

마는 초의를 아끼는 추사의 살가운 정이 오롯이

드러난다. 굳은 약속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초의이지만“세속에 걸림이 없다고 장담”했던 터
였다. 연이어 무산된 초의의 제주행을 무엇이 분
주해 오지 못하느냐는 추사의 질책은“어찌하여
대승이 장벽이나 와력에 얽혀 이리저리 분주하여
그 상황을 떨쳐 버리지 못합니까”라고 한 대목에
서 더욱 분명해진다. “나 같은 범부에게 와서 금
강저(갏剛杵)를 맞아야 일과를 얻는다”고 한 추
사의 쾌변(快辯)은 탈속한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
이다. 
세상에 대한 관심조차 사라진 그가 자신의 처

지를“목석같을 뿐이”라고 한 것은 해탈한 경지
인가. 
아니면 세상에 무관심을 그리 표현한 것인가.

제주시절 차와 불교에 심취했던 추사였으니 이는
분명 탈속한 그의 삶을 드러낸 말이라 여겨진다. 
또한 초의가 보낸 차가 있으니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그의 마음에 갈증을 해소했을 것
이고, 맑고 청량한 초의차는 울적한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으리라. 그가“그대가 보내준 차는
과연 가품입니다. 능히 다삼매를 꿰뚫었다”고 한
초의차의 평가는 최고의 찬사로, 초의차의 완성
을 함께 축하한 말이기도 하다. 필자가 이 대목을
주목하는 연유는 초의차의 완성 시기를 밝힐 수
있는 단서이기 때문이다.
한편 초의가 추사에게 글
씨를 부탁한 듯, 완성도 높
은 글씨는 간단하게 나오
는 것이 아니라는 추사의
변은 그의 예술적 준칙을
또렷하게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나 같은 범부에게 금강저를 맞아야…”

1957년, 초등학교 4학년의 이조원은 부친 동은종선
스님을 따라 온양 관음사에 간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
로 범패를 듣는다. 부친의 범패 소리를 듣는다. 중국
위무제의 아들 조식(192~232)이 어산(魚山ㆍ중국 산
동성에 있는 산)을 거닐다 들었다는 범천의 소리처럼
열한 살 조원도 설명할 수 없는 선정의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훗날 소년은 어장(魚丈)이 된다. 조계종 어산어
장(魚山魚丈) 동주원명 스님이다. 3월 28일 서울 홍원
사에서 스님을 만났다. 

열한 살 조원은 관음사에서 범패를 들으며 출가를
생각한다. 난생 처음 듣는 그 소리는 도대체 무엇이었
을까. 무엇이었기에 소년은 단 한번 들은 그 소리 때문
에‘출가’를 품었을까. 하지만 소년은 아직 어렸다. 출
가의 발원은 시절을 기다려야 했다. 세월이 흘러 조원
은 열일곱 살이 되었고 대학입시 검정고시를 준비한
다. 공부를 하기 위해 부친이 계시는 관악산 삼막사로
짐을 싸서 올라간다. 오랜만에 법당의 법향을 본 조원
은 왠지 입시공부보다 새벽예불에 신이 났다. 단번에
예불문을 외고 새벽예불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
졌다. 
하루는 새벽예불을 모시고 난 후 조원은 법당에서

깜빡 잠이 든다. 그리고 꿈을 꾼다. 소년의 큰 누님이
다. 한 해 전에 난산으로 세상을 떠난 누님이다. 세상
을 달리한 누님을 꿈에서 본 뒤 잠에서 깬 조원은 그
날부터 아프기 시작한다. 열이 나고 온몸이 아프기 시
작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엘 다녀와도 몸
은 점점 더 아프기만 했다. 잠시 집으로 내려가야 했
다. 하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병세는 매일매일 빚
쟁이처럼 조원의 몸을 뜯어갔다. 집에 있어도 차도가
없자 조원은 꼬챙이처럼 말라버린 몸을 이끌고 다시
삼막사로 올라간다. 1시간이면 올라갈 길을 5시간을
걸어 올라갔다. 절은 어수선했다. 주지 스님의 임기가
끝나 신임 주지 스님이 오는 날이었다. 신임 주지 스님
은 대처였다. 아픈 조원을 본 주지 스님의 처가 조원의
부친 종선 스님에게 말했다. “구병시식(救病施食) 해
야겠는데요.”구병시식이란 말 그대로‘병에서 구해내
는 의식’을 말하는데, 여기서의‘병’은 다른 혼령이
몸을 붙들고 있어 아픈 병을 말한다. 시식은 혼령에게
베푸는 공양인 것이다. 구병시식에 대해 듣고 난 조원
은 꿈에 본 누님이 생각났다. 조원의 부친 종선 스님이
구병시식을 시작했다. 아픈 조원은 부친의 범패를 듣
는다. 밤을 새워 구병시식을 끝내자 조원의 병이 거짓
말처럼 나았다. 
“정말 신기했죠. 언제 그랬나 싶게 몸이 멀쩡해 졌
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몸이 아팠어요. 그 후로
도 구병시식을 두어 번 다른 절에서 했는데, 얼마가 지
나면 또 몸이 아팠어요. 주위에서 구병시식만 가지고
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누님의 천도재를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프지 않았어요.”
누님의 천도재를 지낼 때 조원은 많이 아팠다. 기도

할 힘조차 없었다. 조원은 생각했다. ‘내가 병이 나아
서 죽지 않는다면 반드시 출가하리라.’다시 조원의
가슴 속에서 출가의 발원이 일었다. 

열일곱의 조원은 출가한다. 부친인 종선 스님도 이
번엔 말릴 수 없었다. 종선 스님은 아들 조원을 데리고

당시 대강백으로 알려진 대은 스님을 찾아간다. 병을
덜어냈지만 그 동안의 투병으로 인해 조원의 몸은 산
송장이었다. 제자로 받았다간 시봉을 받기는 커녕 언
제 초상을 치를지도 모를 형국이었다. 하지만 대은 스
님은“본인이 발심만 했다면 당연히 제자로 받아주
지.”하며 흔쾌히 조원을 제자로 받았다. 1961년 이조
원은 서울 상도동 사자암에서 대은 화상을 은사로 사
미계를 받는다. 불명은 원명(元明)이었다. 원명 스님은
그때 누구도 받아주지 않을 나를 받아준 은사 스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노릇 제대로 하려면 소리(범패)부터 익혀야 한
다.”막상 출가를 하고보니 스님은 범패보다는 강사가
되고 싶었다. 경을 읽고 있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스
님은 스승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 없었다. 출가의 은혜
를 생각해서라도 그래야 했다. 
스님은 벽응 스님 밑에서 소리를 시작한다. 재주 있

는 사람은 석 달만 해도 웬만치는 하게 된다는 스승의
말에 스님은“그래 석 달 동안 열심히 해서 석 달 후에
는 강원으로 가자.”고 마음먹는다. 하지만 스님의 3개
월은 4년 4개월이 된다. 벽응 스님 밑에서 1년여가 지
났을 때, 스승 대은 스님은 만월의 계보를 잇는 월하
문하의 한 축인 송암 스님에게 원명 스님을 특별히 부
탁한다. “스님이 가진 재주 싹 다 우리 원명이 한테 가
르쳐 주시오.”스승은 제자를 위해 20살 연하의 송암
스님에게 절까지 했다. 원명 스님은 송암 스님의 문하
로 들어간다. 

신촌 봉원사. 스님은 작은 방 하나를 받았다. 저녁예
불이 끝나면 대중은 절 밑 거처로 모두 돌아가고, 어둠
이 내린 텅 빈 도량에서 스님은 마음껏 소리를 했다.
그날 배운 소리들을 부르고 또 불렀다. 스님은 그때 소
리에 대한 발심이 새록새록 일기 시작했다고 했다. 스
님은 열한 살 때 처음 들었던 소리에 다시 빠지기 시
작한다. 스님의 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튼튼해져 갔다. 

그야말로 소리와 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스님은 어느 날 지월이란 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스님
은 지월 스님의 선(禪) 수행담을 듣고 선에 끌리기 된
다. 스님의 가슴은 다시 부풀고 마음은 선방으로 가 앉
았다. 스님은 참선의 유혹을 재우지 못했다. 송암 스님
으로부터의 수학을 모두 끝낸 스님은 선방으로 갈 것
을 결심하고 스승 송암 스님께 하직 문안을 올린다. 스
승 송암 스님은 당황스러웠다. 이제 제대로 된 제자 하
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선방으로 가겠다니, 그동안
들인 공도 그렇고 아무튼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배신’
이라고 해도 달게 받아야 할 일이었다. 주위 사람들도
이해 할 수 없었다. 송암 스님이 후계자로 지목한 이상
스님의 미래는 보장된 것이었다. 그 보장된 미래를 두
고 선방으로 가겠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섭
섭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나 다른 일도 아니고 공
부하러 가겠다니 할 수 없구나. 가거라. 그리고 꼭 이
루거라.”스승의 마음은 늘 그런 것이었고 제자의 욕

11살때범패듣고‘출가’생각

‘구병시식’으로죽음넘기며출가

선방에서범패의미깨달아

대장경의골수만뽑아만든‘소리’

45년간3천여회어산의식집전

무형문화재‘경제어산’보유자

“범패의대중화…시대적요청”

원명스님은2006년조계종어산어장으로추대됐다.1966년은사대은스님과함께찍은사진

어산어장동주원명스님 (홍원사 회주)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박동춘(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도판은추사의친필편지이다.

소리로불법전하는
시대의아난, 魚丈

16 제 934 호201̀3년 4월 3일수요일 / 불기 2557년 여기는화엄만다라

초의만나고싶은심정애써감춰

초의차‘다삼매’로극찬

‘초의차’완성시기짐작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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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주사 LED 인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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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 화 : 031)792-6288,794-4055  / 팩스: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주름등·전선시공·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사찰명인쇄시제작기간이소요되오니예약주문바랍니다※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보급형 위패

찬덕불교

※※LLEEDD 전전구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1년 365일 ,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종류
소비전력
효율

연간전기료
수명보장

일반전구
10W

10 lm/w
2146원

찬덕 LED 전구
2W

50 lm/w
429원

30,000시간

신상품

(大) (小)

찬덕LED전전구구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인등용 LED전구)

찬덕불교 아름다운등

※이제는법당연등설치도버튼하나로해결하세요.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天上곢굯



심은 또한 늘 그런 것이었다. 하늘만 쳐다보는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원명 스님은 스승을 떠난다. 그리
고 부안 내소사 선방에서 첫 방부를 들인다. 

“선방에 가서 범패의 참맛을 알았어요. 팔만대장경
중에서 정수의 정수만 뽑아 만든 것이 범패라는 것을
알게 됐죠.”안거가 끝나고 대중이 모두 떠난 도량에
남아 스님은 달빛 아래서 범패를 불렀는데, 범패가
선정의 극치에서 나온 소리라는 것을 그때 알았다고
했다. 
스님은 해제 때는 범패수련에 정진했다. 그리고

1973년 경주 불국사 복원 낙성식에서 영산재를 이끌
며 주목 받기 시작한다. 그리고 1977년, 선방을 돈지 9
년 쯤 되었을 때였는데, 스님은 스승 대은 스님의 부름
으로 사자암 주지를 맡게 된다. 연로하신 스승을 모셔
야함은 제자로서 두 말이 필요 없었다. 선방의 좌복이
어른거렸으나 스승을 모셔야 했다. 이 역시 잠깐만 하
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16년을 살게 된다. 주지 소임 탓
에 그 이후로 스님은 선방에 갈 수 없었다. 
당에서 수학하고 돌아온 진감 국사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범패의 계보를 이은 동주원명 스님. 선사로
서의 행보는 어긋났지만 스님은 범패가 선정의 극치
임을 선을 통해 깨달았다. 약 10년 만에 선방의 방부를
거뒀지만 범패의 계보를 잇는 불사는 계속되었다.
1980년 사자암에 범패의식 수련원을 열고 연수원장에

취임하여 범패 및 제반 의식을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데 매진한다. 조계종도 불교의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
작했다. 스님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계사 앞마
당에서 매년 영산재를 시현했다. 그리고 2006년 스님
은 조계종 어산어장으로 임명된다. 어산어장은 선원의
조실, 강원의 강주, 율원의 율주와 자리를 같이 하는
불교의식의 최고‘어른’이다. 

스님은 범패의 대중화에 원력을 세운다. 범패의 대
중화란 한글화(한글번역에 곡을 붙이는 작업)를 말하
는 것으로 시대가 요청한 과제라고 스님은 말했다.

‘칠정례’와‘반야심경’은 새로운 곡을 붙여 작업을
마쳤다. 각종 예불문과 경전 등 새로운 곡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스님의 남은 불사이자 원력이다. 그리고 출
가자들이 한문, 빠알리어 등 불교 공부에 필요한 기초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수련원과 범패전문교육원을 세
울 것이라고 스님은 남은 생의 원력을 밝혔다. 
서울시는 1월 3일‘경제어산(京制魚山)’을 무형문

화재 제43호로 지정하고 조계종 어산어장인 동주원명
스님을 기능보유자로 인정했다. 경제어산이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범패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의식을 진행
하는 어산(범패와 범음)을 말한다. 아난이 부처님의 말
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했듯 동주원명 스님은 부처님
의 말씀을 소리로 전하고 있다. 

박재완기자wanihollo@hyunbul.com

우리절은 한 달에 세 번 지역 어르신들께 점심
공양을 대접한다. 매번 평균 200분가량 오시는데,
1년에 한 번 전복죽을 끓일 때는 400~500분가량
참석하시고, 동짓날은 300분가량이 드신다.
이 글을 보는 주된 독자가 스님들일 거니까 솔

직히 말한다. 내가 무료급식을 처음 시작할 때 순
수한 뜻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뭔가 순수하지
못한 의도도 있었다는 얘기다.
내가 이 절에 부임하고 나서 두 달 후에 취임식

을 했다. 도반들과 타지에서 인연맺은 불자들이
축하해 주기 위해 절을 찾아왔다. 그들이 이 부근
에 와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절의 위치를 물었
지만 절을 코앞에 두고도 보성선원을 모르더라는
것이었다. 뜻밖이었다. 요즘 사람들이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야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했다. 물론 창건주 스님이 워낙 조
용하게 평생을 사셔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
도인 줄은 상상도 못했다.
취임식을 치른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절을 알

릴까 하는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문에
간지를 넣어 뿌려?’, ‘현수막으로 온 동네에 도배
를 해?’, ‘간판을 대문짝만하게 만들어?’이도 저
도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신문에 간지를 넣
어서 뿌리는 방법은 너무 천박하게 보일 수 있었
고, 현수막을 내걸어봤자 며칠 가지 못할 뿐 아니
라 자칫하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었다. 간판을 큼
직하게 하는 건 너무 속된 냄새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좋은 소문이 나게 하
는 것이었다.
소문이라는 게 그렇다. 그게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나고 나지 않고 하는 게 아니었다. 좋은 소문
이든, 나쁜 소문이든 소문은 저절로 난다. 그렇다
면 결론은 뻔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소문이
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소문이 난다.’그러면
어떤 일이 좋은 일인가? 자신에게 이로운 일, 득
되는 일이 좋은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
람이 누군가. 자신에게 잘 해주는 사람 아닌가. 그
래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을 시작하
게 되었다.
혼자 해도 되는 일 같았으면 자주 했겠지만, 많

은 신도들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한 일이었기 때
문에 처음엔 한 달에 한 번만 공양했다. 법회 때
신도들에게 공지했고 신도 대표가 경로당을 일일
이 찾아다니며 어르신들께 말씀드리고 게시판에
홍보물을 부착했다. 처음엔 몇 분 안 오시더니 소
문이 나면서 어르신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났다.

한동안은 산채비빔밥만 했다. 산채비빔밥이라
하니까 고상해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풀만 드렸
다는 거다. 가끔 하는 공양이니까 같은 음식을 드
려도 문제는 없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닌가? 어르신들에
게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
하셨다.
“절에서 나물비빕밥 주는 거야 당연하지만 얻
어먹는 입장에서는 다른 걸 주면 좋겠네요.”
“그러면 뭘 해드릴까요?”
“다른 데 가면 쌀밥에 고깃국을 주던데, 여긴
안 되겠죠? 절이니까.”
‘쌀밥에 고깃국’은 굶주림을 경험한 노년 세대
의 소망 아니던가. 고깃국 끓이는 문제로 신도님
들과 상의했다. 찬성도 있었지만 반대가 많았다.
반대하는 분들은 말했다. “나야 괜찮지만 신심 깊
은 노보살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반대한다고 하지 않

고 꼭 남 핑계를 댄다. 그래서 절충안이 도출됐다.
소고기를 볶아서 한 숟가락씩 얹어드리는 것으로. 
첫 공양 이래 근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지

금은 한 달에 세 번 어르신들께 공양을 대접한다.
형편에 따라 소고기국이나 돼지감자탕도 끓이고,
곰탕, 육개장, 선지국, 삼계탕도 끓인다. 지금은
반대하지 않느냐고? 난 모
른다. 내 앞에서는 어느 누
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반
대해 봐야 소용이 전혀 없
다는 걸 지난 5년간 충분
히 학습했기 때문일 것이
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소문 나”전법일기

그림·박구원

한북스님((재)선학원대구보성선원주지)

어르신공양, 그 불순한 의도

17제 934 호 201̀3년 4월 3일수요일 / 불기 2557년여기는화엄만다라

동주원명스님은… 1961년서울상도동사자암에서대은화상을은사로사미계를받았고, 벽응스님과송암
스님으로부터 범패와 작법 전 과정을 수학했다. 1968년부터 불국사, 해인사, 조계사 등 국내외 사찰의 영산재,
예수재, 수륙재 등을 주관하며 범패의 계보를 이었다. 1977년부터 1993년까지 상도동 사자암 주지를 지냈고,
1998년중요무형문화재제50호영산재이수자이수증을받았다. 2005 년에는문화재청장중요무형문화재제50
호영산재전수교육조교로지정됐다. 45년간 3,000여회의영산재및각배수륙재및예수재의법주집전을주
관했다. 2006년 조계종 어산 어장으로 추대됐으며, 2013년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의 기능 보유자
로인정됐다. 

원명스님은45년간3천여회어산의식을집전했다. 사진은겸제공정선추모영산재모습

108인 선정 고승들의 수행
미얀마에서 실시한 큰스님들의 7일간의 수행

미얀마 종교성이 깜짝 놀랄 정도로 대성공을 이끌어 냈습니다. 
연일 국영방송과 신문을 장식할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 이르켰고 미얀마 연방승가회
닥터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의 격려속에 3사 7증 큰스님들과 많은 스님들이 주관하는

의식 중에는 종교성 장관 내외 부장관 내외 차관 내외와
30여 국장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대성황의 야단법석이였습니다.
성원해주신 전국의 큰스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합장 올립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 입니다.

세계 법왕청을 설립하고 법왕 및 승왕을 추대하고자 하는 불교사에 개인의 명예와 독선조차
하심으로 자신을 내려 놓으시고 헌신적 희생정신으로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십시요.
법왕청 설립에 헌신하신 업적이 불교사의 한 페이지에 큰스님의 이름이 장식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500인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高僧및 元걛선정(宗師, 大宗師급만동참가능) 

법왕청 및 승왕청 임시 내각 구성을 시작했습니다
법하께서도 법왕청 및 승왕청에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WORLD BUDDHISM LEADER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한국불교 범종단 총연합 협의회 회 장
미얀마 연방정부 한국주재 미얀마 명예대사

■ 신청기간 : 2013년 5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 수 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